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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 마리아 수녀 (SISTER DIVA MARIA) ND 4182 

 

디바 에반젤로 코스타  (Diva Evangelho Costa) 

 

 

 

브라질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 
 

 

출 생 : 1923년 4월 12일 RS 세페주(州) 세리또 데 오우로 

서 원 : 1948년 2월 12일 RS 파소푼도 

사 망 : 2014년 7월 31일 RS 카노아스 레칸토 아파레시다 

매 장 : 2014년 7월 31일 RS 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가르치는 이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신명 12,3참조 

 

위의 성경 구절은 젊은 시절부터 연로할 때까지 온 삶을 교육과 교리에 헌신한 디바 마리아 수녀의 삶을 

요약하는 것이다. 비다는 1923년 4월 12일 세페에서 아다마스토르와 피르미나 소토 에반젤로의 아홉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막내가 아직 6 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홉 자녀들을 두고 매우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디바는 그 때 15세였으며 여덟 동생들을 보살피는 일을 떠맡게 되었다 

 

22세가 되었을 때 디바는 노틀담 수녀회의 축성 생활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1945년에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동생들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 확실해 졌을 때 집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 노틀담 

가족과 합류하였을 때 디바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방의 한 모퉁이 왕좌에 모시고 가족들을 좋으신 하느님의 

보호에 맡겨드렸다. 디바 마리아 수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언제까지나 

투신했다. 

 

2 년 차 수련자가 되었을 때 수녀는 유치원 교사로서 교육 사도직을 시작하였고, 어린 아이들을 선과 

부드러움으로 인도하고 자신의 교육 사명의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이들에게 헌신했다. 1972년에는 

지방 의회에 의해 교사로 임명되어 유치원 지도와 조율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 조율도 담당하게 되었다. 누군가 

수녀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해 주었다: “수녀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했고 모든 사람들한테 위로와 

친절한 말을 해 주었어요. 다정한 성격이어서 모두가 수녀님을 알고 있었죠. 좋은 독서를 지지해 주기도 하고 

언제나 활기에 넘쳤어요. 수녀님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남겨주셨어요.” 

 

디바 마리아 수녀는 엄청난 사도적 열성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영성 안에서 성체와 성모님, 예수 성심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워갔다. 주말에 사정이 되면 시골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제를 동반하여 전례에 활기를 주고 교리 

교육을 해 주었다. “여왕 잡지”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독서를 전파했던 일은 수녀의 사도적 열정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수녀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하면서 수녀는 자신을 정신의 자유로움으로 

특징지으며 기관의 틀에 도전을 던지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친절한 현존이 되어주었다.  

 

수녀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나누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2009년 

5 월, 고령으로 인한 노쇠를 인정하면서 디바 수녀는 레칸토 아파레시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곳에서 

수녀와 직원들의 애정과 주의와 보살핌을 얻게 되었다. 수녀는 노인 수녀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 

주었고 책을 읽어주며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수녀의 재치 있는 마음은 수녀를 공동체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곤 했다.  

 

5 월, 디바 마리아 수녀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담관 종양 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으로 인해 

2014년 7월 31일에 발병 5분 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기쁨에 찬 충실성의 정신을 노틀담 카리스마의 살아 

있는 표현으로써 내면화하였다. 수녀는 행복한 수도자였으며 고통과 아픔에 스스로를 맡겼다. 자신이 지닌 병의 

심각성을 알고, 평생 충실히 섬기고 추구하던 분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의식적으로 준비했다.  

 

디바 마리아 수녀가 영복 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얻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